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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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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 258명에 대한 자료를 2013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집

하여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감정노동은 평균 3.47점, 직무몰입은 2.94점, 직무만족 2.88

점, 이직의도는 3.49점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직무몰입,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직의도와

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후 감정노동은 직무몰입에 대해서는 33.9%, 직무만족에 대해

서는 16%, 이직의도에 대해서는 19.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몰입과 직무만

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간호업무수행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업무성과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직의도를 증가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 종합병원 간호사에게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간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otional labor factors influencing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clinical nurses. Study subjects were 258 nurses at a hospital in B c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1, to November 30, 2013.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mean scores were 3.47 for 
emotional labor, 2.94 for job involvement, 2.88 for job satisfaction, and 3.49 for turnover intention. Emotional labo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job involvement and job satisfaction,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turnover inten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fter controlling for emotional labor had 33.9% of the 
explanatory power on job involvement 16% on job satisfaction, and 19.8% on the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motional labor of nurses influences their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emotional labor of nurses to increase their job involvement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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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의료기관의 대형화 및 경쟁 심화, 급속한 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직무환경과 직무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근로여건은 병원 종사자로 하여금 심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긴장을 더욱 느끼게 하고 있다[1]. 발전하는 의료 

서비스 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병원경영의 개선을 위해 

전문적 업무 지식과 정보 습득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고, 소비자인 환자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업무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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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증가하고 있다[2]. 더욱이 최근 들어 환자의 권리

가 향상되고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간호전

문직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감정노동이 더욱 강조

되는 추세로[3], 환자 및 보호자들은 질 높은 간호 뿐 아

니라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권리로 받아들이며 당연하

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호사는 광범위한 정신적 

노동과 관련된 직업 중의 하나로 업무 중에 자주 감정노

동에 접하게 된다[4].

감정노동이란 개인이 효과적인 직무수행이나 조직 내 

적응을 위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실제 감정상태와 조직의 

감정표현규범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존재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개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5]. 감정노동은 간호사가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과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감정표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6]도 있으

나, 직무만족을 낮추고[7],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며[8], 이

는 정신적 소진[9]으로 이어지게 되어, 서비스 제공자에

게 신체화 증상을 나타나게 하며[10], 결국 조직유효성과 

같은 결과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의 감정노동을 특정한 노동으로 보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나[11] 친절하게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당연한 직업적 의식이나 봉사정신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양질의 간호제

공을 하는 중 나타나는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12].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

정노동과 조직유효성, 소진과 조직몰입, 직무 스트레스, 

직무태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호업무성

과, 신체화 증상, 우울, 자아효능감과 간호조직문화

[3,4,7,10,11,13-17]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감정노동과 관련된 조직수준의 변수들 연구들이, 

대부분 따로따로 연구되어 있는 실정으로, 감정노동이 

조직유효성의 구성요소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직무몰

입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

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감정노동을 조직차원에서 관리하여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직무몰입을 높이고 간호의 

질을 개선시켜, 간호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몰

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정도의 차이를 파

악한다.

3)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

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 병원당 90명씩 

270명을 근무부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4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근거로 하여 효과

크기는 작은 크기, ⍺=.05, 검정력=.80로 하였을 때 산출

한 표본수는 199부이나 설문지 미회수율을 고려하여 260

부를  배부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A병원 90명, B병원 90

명, C병원 80명으로, 미 기재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2부

를 제외하고 258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

집이 진행되기 전에 대학소속기관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의 연구승인을 받았다(CUPIRB-2013-033).

자료수집은 종합병원 간호부의 협조를 얻은 후, 연구

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다음, 종합병원에 근

무하는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동의

를 받은 뒤 자가보고 형식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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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을 보장하고 응답

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

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사례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

년 10월 11일부터 11월30일까지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감정노동

Morris & Felman[18]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Kim[19]이 번역한 도구 9문항을 사용해 측정한 값을 의

미하며, 감정표현의 빈도, 감정표현에 대한 주의성, 조직

이 요구하는 기대감정과 개인의 감정 간의 부조화를 의

미하는 감정 부조화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

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도 Cronbach's α = .86 으로 나타났다.

2.3.2 직무몰입

Kanungo[20]가 개발한 직무몰입 도구를 Kim [21]이 

수정·보완한 도구 7문항을 사용해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5 로 나타났다.

2.3.3 직무만족

Paula[22] 등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Bae[23]가 수정·

보완한 도구 23문항을 사용해 측정한 값을 의미하며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Ba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1 로 나타났다.

2.3.4 이직의도

Mobley[24]와 Becker[25]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

구를 Kim[26]이 수정․보완한 도구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직의도 점수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76 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5 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감정노동, 직무몰

입, 직무만족, 이직의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차이

는 t-test와 ANOVA 및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s 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감정노동과 직무몰입, 직무만

족, 이직의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감정노동이 직무몰입,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감정노동,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정도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평균 3.47± .60점으로, 감정노동 

하위영역별로는 감정 부조화가 평균 3.63± .61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정표현빈도 3.53± .62

점, 감정표현주의성 3.16± .88점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몰

입은 평균 2.85± .49점, 직무만족은 평균 2.88± .35점, 이

직의도는 평균 3.49± .56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Scores for emotional labor,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participants (N=258)

Variables Mean SD Min Max

Emotional labor 3.47 .60 1.78 5.0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3.53

3.16

3.63

.62

.88

.61

1.80

1.50

1.78

5.0

5.0

5.0

Job involvement 2.85 .49 1.29 4.29

Job satisfaction 2.88 .35 1.74 3.91

Turnover intention 3.49 .56 1.3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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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emotional labor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M SD
t or F

(Scheffe)
M SD

t or F
(Scheffe)

M SD
t or F

(Scheffe)
M SD

t or F
(Scheffe)

Age(years)

≤24a

25∼29b

30∼34c

35∼39d

≥40e

 20(7.8)

133(51.6)

 58(22.5)

 14(5.4)

 33(12.8)

3.40

3.54

3.53

3.52

3.12

.71

.58

.63

.51

.55

3.512**

(b,c>e)

2.76

2.73

2.80

3.17

3.38

.46

.43

.45

.45

.42

16.892***

(a,b,c<e, 

b<d)

2.95

2.82

2.86

2.93

3.09

.24

.36

.32

.39

.32

4.685**

(b,c<e)

3.43

3.62

3.57

3.13

3.03

.41

.51

.59

.70

.42

10.687***

(b>d,e, 

c>e)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92(74.4)

 66(25.6

3.52

3.33

.59

.63
2.229*

2.76

3.12

.47

.47
-5.446***

2.84

2.98

.34

.36
-2.897**

3.57

3.27

.53

.58
3.958***

Religion

Christiana

Buddhistb

Catholicc

Noned

 19(7.4)

 52(20.1)

 66(25.6)

121(46.9)

3.46

3.61

3.39

3.46

.70

.64

.54

.61

1.399

3.03

2.80

3.03

2.75

.48

.47

.56

.41

5.894**

(c>d)

2.87

2.84

2.96

2.85

.32

.34

.36

.34

1.690

3.39

3.59

3.36

3.55

.55

.47

.67

.52

2.436

Educational background

Collegea

Universityb

Graduate schoolc

131(50.8)

 83(32.1)

 44(17.1)

3.39

3.60

3.45

.60

.62

.55

3.084*

(b>a)

2.78

2.81

3.17

.49

.43

.48

11.969***

(a<c, b>c)

2.87

2.86

2.95

.33

.36

.36

1.080

3.59

3.46

3.28

.51

.60

.56

5.598**

(a>c)

Total clinical career(years)

1∼<3a

3∼<5b

5∼<10c

10∼<20d

≥20e

 76(29.5)

 48(18.6)

 76(29.4)

 34(13.2)

 24(9.3)

3.62

3.34

3.53

3.41

3.15

.62

.59

.57

.62

.55

3.764**

(a>e)

2.70

2.71

2.82

3.17

3.30

.42

.50

.46

.45

.39

13.994***

(a,b,c<d,e)

2.80

2.78

2.89

3.05

3.04

.34

.36

.31

.37

.30

5.615***

(a,b<d)

3.61

3.69

3.51

3.25

3.03

.50

.55

.53

.61

.40

8.923***

(a,b>d,e, 

c>e)

Present working department

Med.

Sug.

OBGY/PED

ICU

ER

OPD

Special unit

 65(25.2)

 72(27.9)

 19(7.4)

 40(15.5)

 13(5.0)

 13(5.0)

 36(14.0)

3.44

3.52

3.39

3.64

3.64

3.03

3.37

.61

.61

.66

.65

.52

.41

.53

2.183*

2.88

2.84

2.93

2.73

2.53

3.08

2.97

.49

.56

.35

.47

.50

.38

.39

2.374*

2.86

2.92

2.96

2.80

2.76

3.07

2.85

.34

.35

.29

.31

.38

.34

.39

1.673

3.46

3.48

3.32

3.73

3.77

3.17

3.44

.53

.54

.46

.49

.51

.53

.68

2.938**

Type of work

Fixed worka

2 shiftb

3 shiftc

 52(20.2)

 13(5.0)

193(74.8)

3.30

2.97

3.55

.52

.59

.60

8.693***

(a,b<c)

3.18

3.25

2.74

.43

.54

.45

24.373***

(a,b>c)

3.00

3.03

2.84

.36

.49

.32

6.299**

(a>c)

3.19

3.53

3.57

.60

.63

.52

10.427***

(a<c)

Work position

Staff nursea

Charge nurseb

Head nurse 

or higherc

210(81.4)

 26(10.1)

 22(8.5)

3.52

3.26

3.28

.60

.68

.48

3.230*

2.75

3.32

3.35

.45

.36

.34

35.349***

(b,c>a)

2.84

3.07

3.06

.34

.40

.25

8.996***

(b,c>a)

3.58

3.23

2.96

.53

.61

.41

16.735***

(b,c<a)

Experience of turnover

None

1

2

3

≥4

235(91.1)   

16(6.2)

  4(1.5)

  1(0.4)

  2(0.8)

3.46

3.72

3.08

4.22

2.61

.59

.69

.51

.

.08

2..568*

2.84

2.75

3.54

2.86

3.64

.48

.53

.54

.

.51

3.572**

2.89

2.65

3.04

3.04

3.28

.34

.38

.18

.

.09

2.850*

3.50

3.61

2.88

3.50

2.83

.54

.72

.16

.

.24

2.162

Monthly salary (10,000won)

100∼<150a

150∼<200b

200∼<250c

250∼<300d

≥300e

  9(3.5)

106(41.1)

114(44.2)   

14(5.4)

 15(5.8)

3.92

3.59

3.35

3.40

3.38

.46

.65

.52

.73

.64

3.688**

2.30

2.73

2.91

3.31

3.20

.39

.46

.47

.42

.42

11.211***

(a,b<d,e, 

a<c)

2.66

2.80

2.92

3.08

3.09

.30

.35

.32

.44

.30

5.551***

(e>b)

3.65

3.65

3.43

3.13

3.09

.43

.58

.50

.42

.57

6.512***

(b>d,e)

*p<.05, **p<.01, ***p<.001

[Table 2] Emotional labor,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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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0세로, 연령은 25∼29세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74.4%, 종교

는 없음이 46.9%, 학력은 3년제 간호대학 졸업이 50.8%

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1∼3년 미만이 29.5%, 근무

부서는 외과 27.9%, 근무형태는 3교대근무가 74.8%로 가

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81.4%, 이직경험은 ‘없

다’가 91.1%, 임금수준은 200∼250만원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을 분석한 결

과 연령(F=3.512, p=.008), 결혼상태(t=2.229, p=.027), 학

력(F=3.084, p=.047, 임상경력(F=3.764, p=.005), 근무부서

(F=2.183, p=.045), 근무형태(F=8.693, p=.000), 직위

(F=3.230, p=.041), 이직경험(F=2.586, p=.039), 임금수준

(F=3.688, p=.006),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20∼29세군과 30∼34세군이 40세 이상군보

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이 전문대학보다 높았

으며, 3교대 근무가 주간근무와 2교대 근무보다 감정노

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을 분석한 결과 연령(F=16.892, p=.000), 결혼

상태(t=-5.446, p=.000), 종교(F=5.894, p=.001), 학력

(F=11.969, p=.000), 임상경력(F=13.994, p=.000), 근무부

서(F=2.374, p=.030), 근무형태(F=24.373, p=.000), 직위

(t=35.349, p=.000), 이직경험(F=3.572, p=.007), 임금수준

(F=11.211,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40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졸

업이 가장 높고, 총 임상경력은 10∼20년 미만군과 20년 

이상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10년 이상

군이 높았으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와 2교대가 점수가 

높았고, 직위는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상이 높았으며, 

임금수준은 25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이, 200∼

250만원 미만이 100∼150만원 미만보다 직무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연령(F=4.685, p=.001), 결혼상태(t=-2.897, 

p=.004), 임상경력(F=5.615, p=.000), 근무형태(F=6.299, 

p=.002), 직위(F=8.996, p=.000), 이직경험(F=2.850, 

p=.024), 임금수준(F=5.551,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연령은 40세 이상이 25∼29세와 

30∼34세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임상경력은 10∼20년 미

만군이 1∼3년 미만과 3∼5년 미만보다 직무만족이 높았

다. 근무형태는 주간근무가 3교대보다 높았으며, 직위는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상이 일반간호사보다 높았으

며, 월 임금수준은 300만원 이상이 100∼150만원 미만보

다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연령(F=10.687, p=.000), 결혼상태(t=3.958, 

p=.000), 학력(F=5.598, p=.004), 임상경력(F=8.923, 

p=.000), 근무부서(F=2.938, p=.009), 근무형태(F=10.427, 

p=.000), 직위(F=16.735, p=.000),  임금수준(F=6.512,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연령은 

25∼29세가 30∼34세와 35∼39세 보다, 35∼39세가 40세 

이상보다 높았으며, 전문대학이 대학원보다 높았다. 임상

경력은 1∼3년 미만, 3∼5년 미만이 5∼10년 미만과 10∼

20년 미만보다, 5∼10년이 10∼20년 미만보다 점수가 높

았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주간근무보다 높았고, 직위

는 일반간호사가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상보다 높았

으며, 임금수준은 150∼200만원미만이 250∼300만원미

만과 300만원 이상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3.3 감정노동과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감정노동은 직무몰입(r=-.361, p<.001), 직무만족

(r=-.249,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이며, 이직의도

(r=.226,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직무몰

입은 직무만족(r=.443, p<.001)과 정적 상관관계이며, 이

직의도(r=-.526, p<.001)와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이직의도(r=-.496, p<.001)와 부적 상관관계

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Relationship of emotional labor,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N=258)

Variables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ion

Emotional labor -.361** -.249**  .226**

Job involvement  .443
**

-.526
**

Job satisfaction  .443** -.49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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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무몰

입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무몰

입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대한 예측 설명력을 파악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정노동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

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직위, 이직경험, 임금수준을 

통제하였다. 이후 감정노동의 세 가지 하부요인을 독립

변수로 투입하고 이들이 종합병원 간호사의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명목변수는 더미 처리하였다.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가 .80 이상인 변수가 없어서 예측변수들이 독립적

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항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정

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6～1.74로 자기상관

이 없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  

0.1 이상으로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들 변인들이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예측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

는 예측변인은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직위, 이직경험, 임금수준을 통제변수로 포함

하고 있는 모델 I에서는 근무부서와 근무형태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통제변수와 감정노동의 하부요인이 함

께 투입된 모델 II에서 통제변수는 근무부서만 영향을 주

었고, 감정노동의 하부요인 중 감정의 표현주의성이 직

무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

명력은 33.9%(F=9.613, p<.001)였다

직무만족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모델 I에서 

학력과 임금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였으나, 

통제변수와 감정노동의 하부요인이 함께 투입된 모델 II

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16%(F=3.582, p<.001)였다.

이직의도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포함하는 모델 I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으며, 통제변수와 감정노동의 

하부요인이 함께 투입된 모델 II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정표현빈도로, 설명력은 19.8%(F=4.624, 

p<.001)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job involve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N=258) 

Variables
Model I Model II

β t β t

Job involvement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Total clinical career

Working department

Type of work

Work position

Experience of turnover

Monthly salary

 .054

 .111

-.025

-.042

-.136

-.196

 .180

 .088

 .143

  .443

 1.498

 -.353

 -.329

-2.107*

-2.183*

 1.760

 1.537

 1.827

 .066

 .110

 .073

-.112

-.123

-.147

 .156

 .091

 .099

  .574

 1.565

 1.065

 -.918 

-2.019*

-1.716

 1.597

 1.671

 1.320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140

-.239

 .055

-1.585

-2.906*

  .724

Model F(p)

Adj R
2

8.334
***

.252

9.613
***

.339

Job satisfactio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Total clinical career

Working department

Type of work

Work position

Experience of turnover

Monthly salary

-.206

 .044

-.169

 .216

-.132

-.142

 .109

 .004

 .223

-1.575

  .553

-2.251*

 1.562

-1.905

-1.474

  .986

  .061

 2.643*

-.198

 .041

-.114

 .180

-.125

-.117

 .100

 .003

 .196

-1.521

  .514

-1.475

 1.303

-1.813

-1.214

  .903

  .057

 2.319*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109

-.093

 .017

-1.097

-1.006

  .203

Model F(p)

Adj R2

3.800***

.133

3.582***

.160

Turnover intention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background

Total clinical career

Working department

Type of work

Work position

Experience of turnover

Monthly salary

 .062

-.087

 .013

-.141

 .118

 .081

-.126

-.073

-.159

  .483

-1.111

  .179

-1.035

 1.282

  .855

-1.160

-1.208

-1.913

 .034

-.085

-.053

-.084

 .122

 .062

-.097

-.076

-.136

  .269

-1.099

 -.697

 -.621

 1.691

  .656

 -.905

-1.274

-1.655

Frequency

Attentiveness

Dissonance

 .196

 .115

-.146

 2.013*

 1.265

-1.738

Model F(p)

Adj R2

 4.642***

.158

 4.624***

.198

*p<.05, **p<.01, ***p<.001

4. 논의

본 연구결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Wi와 Yi[15]의 연구 3.21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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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등[27]의 연구 3.25점, 노인

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eo 와 Sung[28]의 연구 

2.60점 보다는 높은 결과였다. 카드사, 통신사 콜센타, 은

행, 백화점 판매원 등의 서비스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Han[29]의 연구 3.45점과는 유사하였으며, 치위생사를 대

상으로 한 Yoon과 Kim[30]의 연구 2.74점 보다는 높게 나

왔으나, 호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Bae[31]의 연구 3.60

점, 공공부문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

한 Kim[32]의 연구 3.70점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감정노동 정도는 직종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으나, 간호사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하더라도 

중간 수준이상의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서비스 수행자가 근무하는 조직의 특성과 직무의 형

태, 근무지역에 따라 감정노동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

므로,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관

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감정노동의 하위영역 중 감정부조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정표현

주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났다고 한 선행연구들[15,27,28]과

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감정적 부조화가 환자와의 효

과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며 인지적 대처기전의 효율성

을 감소시킴으로써 간호사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한 Zapf[33]의 연구, 카지노 종사원들

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Han[34]의 연구와는 일치하

였다. 이는 의료기관의 고객 만족 및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 등으로 간호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위한 다학제간의 

협동이 필요하게 되며, 다양한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상

호작용을 하는 동안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

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을 비교해 본 결과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 태, 직위, 이

직경험, 임금수준 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한 다른 선행

연구들[9,14,15]과는 상이한 결과였으나, Seo와 Sung[28]

의 결과와 Cha 등[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감정노동을 인식하여 자기관리가 필요한 시기는 연령

이 어리고 임상경력이 낮은 연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몰입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4점으로, 연령, 결

혼상태, 종교,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직위, 

이직경험, 임금수준 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Ji[35]와 Lee[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

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Song[36]

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고 임상

경력이 많으며, 교육수준과 직위가 높을수록 많은 임상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가 익숙하고 조직몰입이 잘 

되어 직무몰입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직무만족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8점으로, 연령, 결

혼상태, 직위, 근무경력, 임금수준 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어, Wi와 Yi[15], Ha와 Choi[37]의 연구가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임상경

력, 직위가 높아질수록 전문직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병원업무 환경에 익숙해지며, 간호업무수행에 권한이 많

이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인 간호활동을 수행함

으로서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이직의도 수준은 평균 3.49점으로, 동일 도

구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6]

의 연구 3.28점, Lee[38]의 연구 3.39점 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이직의도가 평

균이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26,38,39]들을 비교해 볼 때, 연령

이 낮을수록, 보직을 맡지 않은 일반간호사인 경우가 이

직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젊은층의 간호사들을 대상으

로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면서, 조직에 대

한 충성도나 공헌도가 높은 것도 아니어서 언제라도 간

호직을 그만 둘 이유가 생기면 별 망설임 없이 사직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38],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이직률이 

적정 이직률보다 2～3배나 높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

[38]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감정노동과 직무몰입,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은 직무몰입

과 직무만족과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직의

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직무몰입은 직무만족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직의도와는 부적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감

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이 낮아지고, 이

직의도는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7,13,14,28,39], 

타 직종의 호텔 종사원 대상으로 연구한 Kim[40]의 연구

와도 일치한 결과였으나, Huh[41]의 호텔, 백화점, 레스

토랑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의 특성이 종업원 직무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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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감정노동이 직무에 대한 일체감과 직무의 자율성, 

자부심, 긍지 등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과 관련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42]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감정노동이 직무몰입과 직무

만족,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

성인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

태, 직위, 이직경험, 임금수준을 통제한 후 감정노동은 직

무몰입에 대해서는 33.9%,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16%, 이

직의도에 대해서는 19.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감정

노동으로 인해 직무몰입이나 직무만족,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43], 간호사의 직무

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노동정도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에 

Smith와 Gray[44]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감정에 동참하

여 감정적 측면을 배려하고 공감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

루어지므로,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 등 교육의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주어야 하고 멘토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감정노동은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직의도를 높이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간호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측면의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일반적 특성인 연령, 결혼상

태,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근무형태, 직위, 이직경험, 

임금수준을 통제한 후 감정노동은 직무몰입에 대해서는 

33.9%,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16%, 이직의도에 대해서는 

19.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감정노동은 간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중

요한 요소인 직무몰입, 직무만족, 이직의도 등에 모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B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상의 결과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종합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 근무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인사정책

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종합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직무몰

입과 직무만족은 낮아져 이직의도가 높아지므로, 간호사

들의 감정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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